
GIST 김희삼 교수,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
- 교육 등 사회 분야에서의 지속적 실증연구로 증거 기반 사회정책 수립 및 재정 

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… 한국경제학회 추천으로 수상
- 25일(월) 교육부-주요 학회 공동 콘퍼런스 ‘데이터 기반 사회정책: 연구-정책 환류 

방안 모색’에서 수상과 함께 연구 발표(‘AI 기반 에듀테크의 학교 실증 연구’)

▲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GIST 김희삼 교수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가 11월 25일(월) 

교육부와 한국경제학회·한국교육학회 등 주요 학회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 ‘데이터 

기반 사회정책: 연구-정책 환류 방안 모색’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

했다고 밝혔다.

김희삼 교수는 교육 등 사회 분야의 실증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를 80여 건 수행함

으로써 증거 기반의 사회정책 수립 및 재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

았으며, 대한민국 경제학계의 최초·최대 학회인 한국경제학회가 김 교수를 추천했다.

지난 2016년 GIST에 부임한 김희삼 교수는 ▴제6·7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

원회 본위원 ▴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▴국가통계위원회 위원 ▴국가과학기술자문

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▴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▴
KDI 겸임연구위원 등 국가 차원의 정책자문 역할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, 현재 

GIST에서 기획처장을 맡고 있다. 김 교수는 이공계 교육 혁신 유공으로 과학기술정

보통신부 장관 표창(2020), 인구정책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(2022)을 수상한 바 있다.



한국개발연구원(KDI)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(2006~2016년)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

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에 관심을 가져온 김 교수는 ▴초중등교

육의 교육생산함수 실증연구 ▴고등교육의 성과 및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효과에 

대한 실증연구 ▴교육격차 및 사회 이동성 실증연구 ▴노동시장 현황 및 구조의 실

증연구 ▴노후 소득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이슈 실증연구 ▴삶의 질, 행복, 사회자

본에 관한 실증연구 등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경제학의 지평 확장에 공

헌해 왔다.

또한 연구 결과와 사회적 실천 방향에 대하여 논문·저서 집필, 언론 기고 및 방송 

출연을 비롯한 부처 정책 자문 및 강연 활동 등을 통해 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공

유하고 소통해 왔다.

김희삼 교수는 이날 ‘AI 기반 에듀테크의 학교 실증 연구’를 주제로  진행한 수상자 

강연에서 “기술이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 설계되어 교육 현장

에 지혜롭게 도입된 기술은 계층간, 지역간,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도

움이 될 수 있다”며, 연구 책임을 맡았던 AI펭톡 시범학교의 실증 분석 결과를 소

개했다.

또한 “앞으로도 격차 완화와 사회 이동성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

잠재력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의 바탕이 되는 실증연

구에 매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이날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열린 콘퍼런스는 교육부를 비롯한 2개 채널

로 온라인 생중계됐다. 콘퍼런스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회정책 실증 유

공 연구자 표창과 함께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주요 학회 소속 연구자의 우수 실

증연구 발표와 데이터 개방-연구·분석-정책 환류의 선순환 구조 조성 방안 수립을 

위한 관·학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열렸다.

지정 토론자로도 참여한 김 교수는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간 연계를 통해 공

공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된 결과를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

정책 효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, 해외 참고 사례를 

소개하기도 했다.  


